
1/4분기 선박 수주량 절반수준 급감
9 1만7000CGT로 46% 대폭감소 … 조선기자재 수출활성화 방안 강구

2002년 들어 1-3월 해외 선박 수주량이 전년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2년 1/4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46.0% 감소한 91만7000CGT (보정총톤수)

로 집계됐다.

그러나 2001년 4/4분기 75만4000CGT에 비해서는 21.6% 증가한 것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

보이고 있다. 특히, 3월 수주량은 66만7000CGT로 2001년 3월에 비해 79.8% 늘어났다.

수출은 선박 인도가 집중된 2001년 1-3월 31억7000만달러보다 24.3% 감소한 24억달러에 그쳤으나 2001년

4/4분기보다는 4.3% 증가했다.

산자부는 2/4분기 이후 선박 수출이 분기별로 25억달러 안팎에 달할 전망이며, 2002년 전체로는 2001년 97

억1000만달러보다 1.4% 증가한 98억5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한편,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4월16일 부산 녹산산단 부산조선기자재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조선기자재

업계, 부산시청 및 부산·울산 중기청 관계자들과 조선기자재 수출간담회를 갖고 최근 조선기자재업계의 동향

과 현안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수출진흥 방안을 논의했다.

간담회에서 기자재업계는 2001년 조선기자재의 수출이 3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7.5% 증가하는 등 주요

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폭넓은 전시회 참여 지원을 건의했다.

전시회는 2002년 6월초 그리스 포세도니아 선박박람회, 6월 하순 중국 Sea-port Chinese, 2003년 5월 노르웨

이 Norshipping, 2003년 10월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등이 개최된다.

아울러 대형 조선업계와 기자재업계간 협력사업(기자재표준화 및 B2B사업)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로 산업자

원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요청했다.

이에 김칠두 차관보는 국내기업들의 전시회 참여 지원을 위해 매년 전시회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오고 있

으며 2002년에는 2001년 보다 2배 증가한 169억원(국내전시회 45억원 및 해외전시회 124억원)의 전시회 지원

예산을 확보, 조선기자재기업들의 해외 홍보활동과 수출증대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할 것이

라고 밝혔다.

또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선산업과 기자재산업이 과거 수직-종속적 관계에서 수평-협력적 관계

로 전환이 필요하며,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임 활성화를 당부했다.

아울러 기자재업계에 대해 국내 조선기업이 건조하는 수출선박 소요 기자재의 85%를 공급하고 있어 조선산

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으나 수입이 2001년 8억8000만달러로 수출을 크게 상회

하고 있다고 지적, 2002년부터 조선기자재 성능평가 및 시험·인증센터 구축사업 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

핵심부품의 개발과 성능·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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